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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oblivoir의 margin 문단을 소개한다. 이 margin 문단의 위치와 형태를 결정하는 여러 pa-
rameter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것이다(memoir매뉴얼을 참고하라). 이 문서의 목적은margin
문단의 종류와 개요를 이해하는 데 있다.

memoir에는 marginfigure나 margintable도 있지만 이것은 marginpar에 figure/table을
넣는 것이므로 특별한 것이 없어서 이 문서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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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otnotes in margin

footnotes in margin (\footnotesinmargin)은 \footnote를하단이아니라margin에
두는 것이다. 스타일은 footnote 설정을 거의 그대로 따른다. 여기서는 footnote 번호가 찍히는
위치를 조금 바꾸었다.

경성학교 영어교사이형식1 김장로의 딸 선형(善馨)이가 명년 미국유학을가기 위하여 영어를 준비할 1은 오후 두시 사년급 영어 시
간을 마치고 내려쪼이는 유월
볕에 땀을 흘리면서 안동 김장
로의 집으로 간다.

차로 이형식을 매일 한 시간씩 가정교사로 고빙2

2하여오늘오후세시부터수업
을 시작하게 되었음이라.

이형식은 아직 독신이라, 남의 3 대하면 자연 수줍은 생각이 나서 얼굴이 확확 달며 고개가 저절로

3여자와가까이교제하여본적
이 없고 이렇게 순결한 청년이
흔히 그러한 모양으로 젊은 여
자를

숙여진다. 남자로 생겨나서 이러함이 못생겼다면 못생겼다고도 하려니와, 여자를 보면 아무러한
핑계를 얻어서라도 가까이 가려 하고, 말 한마디라도 하여 보려 하는 잘난 사람들보다는 나으리라.

형식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우선 처음 만나서 어떻게 인사를 할까. 남자 남자 간에 하는 모
양으로, ‘처음 보입니다. 저는 이형식이올시다’ 이렇게 할까. 그러나 잠시라도 나는 가르치는 자요,
저는 배우는 자라, 그러면 미상불 4 저편에서 먼저 내게 인사를 하거든 그제야 나도 인사를 하는 것이 4무슨차별이있지나아니할까.

마땅하지아니할까. 그것은그러려니와교수하는방법은어떻게나할는지. 어제김장로에게그청탁을
들은 뒤로 지금껏 생각하건마는 무슨 묘방이 아니 생긴다. 가운데 책상을 하나 놓고, 거기 마주앉아서
가르칠까. 그러면 입김과 입김이 서로 마주치렷다. 혹 저편 히사시가미(양갈래로 딴 머릿단)가 내 이
마에 스칠 때도 있으렷다. 책상 아래에서 무릎과 무릎이 가만히 마주 닿기도 하렷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식은 얼굴이 붉어지며5 옳다? 될 수 있는 대로 책상에서 멀리 떠나 앉겠다. 만일 저편 무릎이 내게 5혼자빙긋웃었다. 아니아니?

그러다가 만일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어찌하게.닿거든 깜짝 놀라며 내 무릎을 치우리라. 그러나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면 여자에게 대하여 실례라,

점심 후에는 아직 담배는 아니 먹었건마는,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입김을 후 내어 불어 본다. 그
입김이 손바닥에 반사되어 코로 들어가면 냄새의 유무를 시험할 수 있음이라. 형식은, 아뿔싸! 내가
어찌하여 이러한 생각을 하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하던가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신에 힘을
주어 이러한 약한 생각을 떼어 버리려 하나, 가슴속에는 이상하게 불길이 확확 일어난다. 이때에,

“미스터 리, 어디로 가는가” 6 쾌활하기로 동류간에 유명한 신우선(申友善)이가 대팻밥 모자를 6하는소리에깜짝놀라고개를
들었다.갖춰 쓰고 활개를 치며 내려온다. 형식은 자기 마음속을 꿰뚫어보지나 아니한가 하여 두 뺨이 한번 더

후끈하는 것을 겨우 참고 지어서 쾌활하게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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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rginpar

\marginpar는말그대로margin에어떤문단을두는것이다. 문단의속성(폰트와정렬등)
은 본문 속성을 그대로 가진다. marginpar는 float인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marginpar가
overlap되면 이를 회피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기도 한다.

경성학교 영어 교사 이형식 김장로의 딸 선형(善馨)이가 명년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하여 영어를 준비할 은 오후 두시 사년급 영
어시간을마치고내려쪼
이는 유월 볕에 땀을 흘
리면서안동김장로의집
으로 간다.

차로 이형식을 매일 한 시간씩 가정교사로 고빙

하여오늘오후세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음
이라.

이형식은 아직 독신이라, 남의 대하면 자연 수줍은 생각이 나서 얼굴이 확확 달며 고개가 저절로

여자와 가까이 교제하여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순
결한청년이흔히그러한
모양으로 젊은 여자를

숙여진다. 남자로 생겨나서 이러함이 못생겼다면 못생겼다고도 하려니와, 여자를 보면 아무러한
핑계를 얻어서라도 가까이 가려 하고, 말 한마디라도 하여 보려 하는 잘난 사람들보다는 나으리라.

형식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우선 처음 만나서 어떻게 인사를 할까. 남자 남자 간에 하는 모
양으로, ‘처음 보입니다. 저는 이형식이올시다’ 이렇게 할까. 그러나 잠시라도 나는 가르치는 자요,
저는 배우는 자라, 그러면 미상불 저편에서 먼저 내게 인사를 하거든 그제야 나도 인사를 하는 것이

무슨차별이있지나아니
할까.

마땅하지아니할까. 그것은그러려니와교수하는방법은어떻게나할는지. 어제김장로에게그청탁을
들은 뒤로 지금껏 생각하건마는 무슨 묘방이 아니 생긴다. 가운데 책상을 하나 놓고, 거기 마주앉아서
가르칠까. 그러면 입김과 입김이 서로 마주치렷다. 혹 저편 히사시가미(양갈래로 딴 머릿단)가 내 이
마에 스칠 때도 있으렷다. 책상 아래에서 무릎과 무릎이 가만히 마주 닿기도 하렷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식은 얼굴이 붉어지며 옳다? 될 수 있는 대로 책상에서 멀리 떠나 앉겠다. 만일 저편 무릎이 내게

혼자 빙긋 웃었다. 아니
아니? 그러다가 만일 마
음으로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어찌하게.

닿거든 깜짝 놀라며 내 무릎을 치우리라. 그러나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면 여자에게 대하여 실례라,
점심 후에는 아직 담배는 아니 먹었건마는,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입김을 후 내어 불어 본다. 그
입김이 손바닥에 반사되어 코로 들어가면 냄새의 유무를 시험할 수 있음이라. 형식은, 아뿔싸! 내가
어찌하여 이러한 생각을 하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하던가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신에 힘을
주어 이러한 약한 생각을 떼어 버리려 하나, 가슴속에는 이상하게 불길이 확확 일어난다. 이때에,

“미스터 리, 어디로 가는가” 쾌활하기로 동류간에 유명한 신우선(申友善)이가 대팻밥 모자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갖춰 쓰고 활개를 치며 내려온다. 형식은 자기 마음속을 꿰뚫어보지나 아니한가 하여 두 뺨이 한번 더

후끈하는 것을 겨우 참고 지어서 쾌활하게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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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depar

\sidepar는 여러 면에서 marginpar와 비슷하지만 marginpar의 floating 기능을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최대한원래위치와가까운곳에식자되기는하지만 overlap이발생해도
그대로 찍는다. 또 하나의 차이는 “좁은 행간”이 적용되고 \raggedright 정렬한다는 것이다.
이 설정은 물론 바꿀 수 있다.

경성학교 영어 교사 이형식 김장로의 딸 선형(善馨)이가 명년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하여 영어를 준비할 은오후두시사년급영어
시간을마치고
내려쪼이는유월볕에
땀을흘리면서안동
김장로의집으로간다.

차로 이형식을 매일 한 시간씩 가정교사로 고빙 하여오늘오후세시부터
수업을시작하게
되었음이라.이형식은 아직 독신이라, 남의 대하면 자연 수줍은 생각이 나서 얼굴이 확확 달며 고개가 저절로 여자와가까이교제하여
본적이없고이렇게
순결한청년이흔히
그러한모양으로젊은
여자를

숙여진다. 남자로 생겨나서 이러함이 못생겼다면 못생겼다고도 하려니와, 여자를 보면 아무러한
핑계를 얻어서라도 가까이 가려 하고, 말 한마디라도 하여 보려 하는 잘난 사람들보다는 나으리라.

형식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우선 처음 만나서 어떻게 인사를 할까. 남자 남자 간에 하는 모
양으로, ‘처음 보입니다. 저는 이형식이올시다’ 이렇게 할까. 그러나 잠시라도 나는 가르치는 자요,
저는 배우는 자라, 그러면 미상불 저편에서 먼저 내게 인사를 하거든 그제야 나도 인사를 하는 것이 무슨차별이있지나

아니할까.마땅하지아니할까. 그것은그러려니와교수하는방법은어떻게나할는지. 어제김장로에게그청탁을
들은 뒤로 지금껏 생각하건마는 무슨 묘방이 아니 생긴다. 가운데 책상을 하나 놓고, 거기 마주앉아서
가르칠까. 그러면 입김과 입김이 서로 마주치렷다. 혹 저편 히사시가미(양갈래로 딴 머릿단)가 내 이
마에 스칠 때도 있으렷다. 책상 아래에서 무릎과 무릎이 가만히 마주 닿기도 하렷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식은 얼굴이 붉어지며 옳다? 될 수 있는 대로 책상에서 멀리 떠나 앉겠다. 만일 저편 무릎이 내게 혼자빙긋웃었다. 아니

아니? 그러다가 만일
마음으로라도죄를
범하게되면어찌하게.

닿거든 깜짝 놀라며 내 무릎을 치우리라. 그러나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면 여자에게 대하여 실례라,
점심 후에는 아직 담배는 아니 먹었건마는,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입김을 후 내어 불어 본다. 그
입김이 손바닥에 반사되어 코로 들어가면 냄새의 유무를 시험할 수 있음이라. 형식은, 아뿔싸! 내가
어찌하여 이러한 생각을 하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하던가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신에 힘을
주어 이러한 약한 생각을 떼어 버리려 하나, 가슴속에는 이상하게 불길이 확확 일어난다. 이때에,

“미스터 리, 어디로 가는가” 쾌활하기로 동류간에 유명한 신우선(申友善)이가 대팻밥 모자를 하는소리에깜짝놀라
고개를들었다.갖춰 쓰고 활개를 치며 내려온다. 형식은 자기 마음속을 꿰뚫어보지나 아니한가 하여 두 뺨이 한번 더

후끈하는 것을 겨우 참고 지어서 쾌활하게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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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오후 두시 사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
고 내려쪼이는 유월 볕에 땀을 흘리면서
안동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2하여 오늘 오후 세시부터 수업을 시작
하게 되었음이라.
3여자와 가까이 교제하여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순결한 청년이 흔히 그러한 모양
으로 젊은 여자를
4무슨 차별이 있지나 아니할까.
5혼자 빙긋 웃었다. 아니 아니? 그러다가
만일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어찌하게.
6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4 sidebar

\sidebar는 \sidepar와 유사한데 side column의 상단에서부터 배열한다. 페이지가 넘
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컬럼이 넘치면 이상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보기에서는 마치 주석과 비슷
하게 번호를 붙이고 시작 위치를 상단으로 더 올려붙이는 방법을 보였다. 이를 위하여 (preamble
참조) \sidebar 명령을 조금 수정했다.

경성학교 영어교사이형식1 김장로의 딸 선형(善馨)이가 명년 미국유학을가기 위하여 영어를 준비할
차로 이형식을 매일 한 시간씩 가정교사로 고빙2

이형식은 아직 독신이라, 남의 3 대하면 자연 수줍은 생각이 나서 얼굴이 확확 달며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남자로 생겨나서 이러함이 못생겼다면 못생겼다고도 하려니와, 여자를 보면 아무러한
핑계를 얻어서라도 가까이 가려 하고, 말 한마디라도 하여 보려 하는 잘난 사람들보다는 나으리라.

형식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우선 처음 만나서 어떻게 인사를 할까. 남자 남자 간에 하는 모
양으로, ‘처음 보입니다. 저는 이형식이올시다’ 이렇게 할까. 그러나 잠시라도 나는 가르치는 자요,
저는 배우는 자라, 그러면 미상불 4 저편에서 먼저 내게 인사를 하거든 그제야 나도 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아니할까. 그것은그러려니와교수하는방법은어떻게나할는지. 어제김장로에게그청탁을
들은 뒤로 지금껏 생각하건마는 무슨 묘방이 아니 생긴다. 가운데 책상을 하나 놓고, 거기 마주앉아서
가르칠까. 그러면 입김과 입김이 서로 마주치렷다. 혹 저편 히사시가미(양갈래로 딴 머릿단)가 내 이
마에 스칠 때도 있으렷다. 책상 아래에서 무릎과 무릎이 가만히 마주 닿기도 하렷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식은 얼굴이 붉어지며5 옳다? 될 수 있는 대로 책상에서 멀리 떠나 앉겠다. 만일 저편 무릎이 내게
닿거든 깜짝 놀라며 내 무릎을 치우리라. 그러나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면 여자에게 대하여 실례라,
점심 후에는 아직 담배는 아니 먹었건마는,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입김을 후 내어 불어 본다. 그
입김이 손바닥에 반사되어 코로 들어가면 냄새의 유무를 시험할 수 있음이라. 형식은, 아뿔싸! 내가
어찌하여 이러한 생각을 하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하던가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신에 힘을
주어 이러한 약한 생각을 떼어 버리려 하나, 가슴속에는 이상하게 불길이 확확 일어난다. 이때에,

“미스터 리, 어디로 가는가” 6 쾌활하기로 동류간에 유명한 신우선(申友善)이가 대팻밥 모자를
갖춰 쓰고 활개를 치며 내려온다. 형식은 자기 마음속을 꿰뚫어보지나 아니한가 하여 두 뺨이 한번 더
후끈하는 것을 겨우 참고 지어서 쾌활하게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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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오후 두시 사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
고 내려쪼이는 유월 볕에 땀을 흘리면서
안동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2하여 오늘 오후 세시부터 수업을 시작
하게 되었음이라.

3여자와 가까이 교제하여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순결한 청년이 흔히 그러한 모양
으로 젊은 여자를

4무슨 차별이 있지나 아니할까.

5혼자 빙긋 웃었다. 아니 아니? 그러다가
만일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어찌하게.

6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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